
동부그룹, 자금구조 개선 “구슬땀”
동부화재 지분 4.24% 927억원에 처분 … 동부하이텍 유화공장 매각도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핵심 계열사 동부화재 주식 가운데 300만주(4.24%)를 처분했다.

동부화재는 12월21일 김준기 회장이 12월18일을 포함해 2차례에 걸쳐 시간외 매매 방식으로 동부화재 주식

300만주를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매각액은 주당 3만900원씩으로, 총 927억원이다.

김준기 회장이 내놓은 지분들은 연기금과 투신사 등 기관투자가들에게 주로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동부화재는 김준기 회장을 비롯해 최대주주인 아들 김남호 씨 등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비율이 31.44%로 낮아졌고 김준기 회장 개인의 보유지분은 556만8500주(7.87%)로 줄어들었다.

김준기 회장의 지분 매각은 2009년 연말까지 동부하이텍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동부하이텍의 자회사인

동부메탈을 매입하기 위해 출연하겠다고 밝힌 사재 3500억원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1월 동부하이텍은 김준기 회장이 설립한 동부인베스트먼트로부터 1500억원을 차입한 바 있다.

이 계약은 동부인베스트먼트에 동부메탈 주식 900만주를 담보로 맡기고 빌리는 차입형태지만 주식매매계약

으로 대체될 예정이며, 김준기 회장은 연말까지 나머지 자금도 출연을 마무리해 동부메탈 지분을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2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김준기 회장의 연내 추가 출연이 추진되고 동부하이텍이 보유했던

유화공장 등 부동산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동부화재 주식의 추가 매각 계획은 없으며 나머지 자금은 다른 방식으로 조달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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